
9 2년 UPR 수요 6만5 0 0 0톤 예상
SMC 등 수요산업 활황따라 10.4% 증가 … 대₩소기업간 경쟁 격화

강화플래스틱( F R P )의 소재 개발경쟁에 힘입어 UPR(Unsaturated Polyester)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

고 있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FRP 복합성형재료인 S ( B ) M C의 신·증설이 활발하게 벌어지는 등 수요산업의

활황에 따라 UPR 수요가 매년 10% 이상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.

UPR 수요는 8 9년 4만7 5 0 0톤, 90년 5만3 5 0 0톤, 91년 5만8 9 0 0톤이었으며, 92년에도 9 1년대비 10.4% 증

가한 6만5 0 0 0톤 가량으로 예상되고 있다. 

이처럼 UPR 수요가 안정적으로 늘어

나고 있는 것은 유리섬유와 조합, 건축

자재(FRP 복합재료), 주택기재, 자동차

및 공업용 기재로서 폭넓게 이용되고

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생산업체들의 시장쟁탈전도 치열하게

전개되고 있는데, 91년 업체별 U P R수

지 판매실적을 보면, 애경화학이 1만

7 5 0 0톤을 판매해 2 9 . 7 %의 점유율을 보

였고, 내쇼날합성 1만4 5 0 0톤(24.6%), 미

원 1만2 0 0 0톤( 2 0 . 4 % )으로 상위 3개 업

체의 시장점유율이 7 4 . 7 %에 이르고 있

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그러나 이들 3개사의 M / S는 9 0년 7 5 . 9 %에서 1.2% 감소한 것으로, 고려화학을 비롯해 덕신화성·조

일화학 등 2 0여개가 넘는 중소업체들의 시장진출이 활발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.

이들 중소업체들은 주로 일반적층용 수지를 생산, 욕조 및 물탱크 성형업체에 판매하고 있으며, 기

존 상위업체의 수요선을 잠식하는 것은 물론, 실질적으로 가격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

있다.

이에따라 일반적층용 수지가격은 8 9년 k g당 1 4 0 0원선에서 9 0년 1 3 0 0원, 91년 1 2 5 0원으로 내림세를

보였고, 92년 현재 1 0 0 0원선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.

애경·미원 등도 내식용수지 및 S ( B ) M C수지 판매를 강화하는 마케팅 전략으로 대응, 시장점유율

회복에 나서고 있다.

한편, 91년 U P R수지 용도별 수요현황을 보면, FRP용이 5 8 . 9 %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, 주

형·마블용 17.6%, 도료용 13.8%, 단추용 9 . 7 %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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애 경 화 학

내쇼날합성

미 원

고 려 화 학

기 타

합계(증가율)

판매량

1 4 , 5 0 0

1 1 , 5 0 0

9 , 0 0 0

1 , 8 0 0

1 0 , 7 0 0

판매량

1 7 , 0 0 0

1 3 , 0 0 0

1 0 , 6 0 0

2 , 0 0 0

1 0 , 9 0 0

판매량

1 7 , 5 0 0

1 4 , 5 0 0

1 2 , 0 0 0

2 , 6 0 0

1 2 , 3 0 0

점유율

3 0 . 5

2 4 . 2

1 8 . 9

3 . 9

2 2 . 5

점유율

3 1 . 8

2 4 . 3

1 9 . 8

3 . 7

2 0 . 4

점유율

2 9 . 7

2 4 . 6

2 0 . 4

4 . 4

2 0 . 9

1 9 8 9
구 분

4 7 , 5 0 0 (─) 5 3 , 5 0 0 ( 1 2 . 6 ) 5 8 , 9 0 0 ( 1 0 . 0 )

1 9 9 0 1 9 9 1

단위:톤, %)
<표> 업체별 UPR 판매현황


